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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의 맨 처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가 노래하고.

있는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. .

냐하면 이 시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.

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? .

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. .

시편 편은 바로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의 맨 앞에 놓여 있는1 .

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는 설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.

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행복을 배우기 때문입니다. .

시편 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1 ‘ ’ . ‘ ...

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

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나무가 시절을.“ .

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면 그 나무에게는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이

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복 있는. . .

사람은 이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.

한 현상적이고 결과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보다 깊고 내면적인 특성이.

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. .

절을 보면 이 시에 묘사된 나무가 시절을 좋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3 ‘ ’

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. ‘ ’ .

복 있는 사람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오직 여. ‘

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하나’ .

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일차적으.

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형통하는.



일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. .

그러므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.

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을 찾아.

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.

마지막 절은 그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. “

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생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것은 하나.”

님이 인정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.

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.

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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